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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수석의 기억 ’ 
특별전시회 개최

- 故 김태영 수석가 기증 수석 특별전시회 열어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수석(壽石) 특별전 ‘수석의 기억’

을 오는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故 김태영 수석가의 자녀(김혜선, 김혜경, 김혜식)로부터 기증

받은 수석 96점을 기념하기 위한 기증식과 함께 ‘수석의 기억’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수석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한 점의 수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간

직해 온 자연에서의 기억과 수집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수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자 했다.

  수석 기증자들은 “아버지의 수석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과 행복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귀중한 수석을 기증해 주심에 깊

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수석

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많은 관람객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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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월 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故 김태영 수석가의 수석 기증식 후 수석가의

자녀 김혜선, 김혜경(왼쪽에서 세 번째, 네번째)과 류광수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2.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 전시된 ‘수석의 기억’ 전시 전경



3. 수석 특별전 ‘수석의 기억’ 전시 중 물을 주제로 한 전시물 ‘물을 담다’


